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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탱크 폭발 5명 사상
신한에너지 평택공장 운반작업 중 연쇄폭발 … 작업인부 2명 사망

9월30일 오후 5시1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포승공단 내 신한에너지 평택공장에서 바이오디젤을 

운반하던 플래스틱 탱크가 폭발했다.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최경일(인천 남동구/34세) 씨와 김대경(충남 서산시 지곡면/44세) 씨 등 2

명이 숨지고, 박혁(평택시 포승면/26세) 씨 및 타샬(산업연수생/23세) 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이 화상을 입어 안

중백병원과 한강성심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으나 파키스탄인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디젤이란 식물성 오일과 알코올을 에스테르 교환반응시켜 합성한 물질로 식물성 디젤로도 불리며 일

반 경유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거의 같아 경유 80%, 바이오디젤 20%를 섞어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한다.

사고는 바이오디젤을 운반하는 3톤 탱크로리 안에 남아있

던 바이오디젤 찌꺼기를 청소하기 위해 직경 2.5ｍ, 높이 3

ｍ 크기의 플래스틱 탱크에 옮겨 담던 중 갑자기 플래스틱 

탱크 한개가 폭발하면서 옆에 있던 2개의 탱크도 함께 폭발

해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일어난 화재로 바이오디젤 탱크로리 앞 부분

도 절반 가량 탔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직원들이 소화

기  등으로 진화작업을 벌여 다행히 폭발 현장에서 5ｍ 가

량 떨어진 공장 건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으며 10여분만

에 완전 진화됐다.

신한에너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탱크로리에 남아있는 

바이오디젤 찌꺼기를 탱크로리에 부착된 배출용 밸브를 이

용해 플래스틱 탱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으며, 탱크로리안 바이오디젤 찌꺼기 청소는 

평소에 거의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외부기업에 의뢰해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폭발사고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이오디젤 찌꺼기를 플래스틱 탱크에 옮기는 과정에서 바이오디젤이 탱크에 남아있던 계면활성제와 

섞이며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000년 6월1일 설립된 신한에너지는 평택공장에서 한해 10만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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